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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조절곤란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298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 사회적 배제감은 정서조절곤란을 완전히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배제감의 하위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후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

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았다. 무시 경험은 정서조절경험을 부분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

절 경험은 정서조절경험을 완전히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SNS 

중독경향성의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배제감을 설정할 때 전반적인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개별적인 요인으로 나누

어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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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tried to determine whether emotional dysregulation would function as a mediating 

variable when social exclusion affects SNS addiction tendencie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tudents enrolled in a university located in the central region. Responses from 298 people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social exclusion completely mediates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fluences SNS addiction tendencies. Meanwhile, we set the two sub-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as 

independent variables to determine whether it influences SNS addiction tendency through emotion 

regulation.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being ignored influenced the tendency to addict to SNS 

by partially mediating the experience of emotion regulation, while the experience of rejection was found 

to affect the tendency to addict to SNS by fully mediating the experience of emotion regulation.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when establishing social exclusion as an influential factor in SNS addiction 

tendency, it is meaningful not only to set it as an overall factor but also to approach it by dividing it 

into individu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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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

레그램, 네이버 밴드와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를 못 쓰게 한다면 아마도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만큼 SNS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다. 

애초에 SNS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

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SNS는 단순히 개인의 관계망

을 관리하고 상호작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누구와도 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고, SNS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SNS 이용은 친한 친

구와의 유대강화 또는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증진과 

같은 대인관계 측면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활동이나 정

치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다

양한 정보획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

스 해소나 즐거움 경험과 같은 정서적 혜택도 누리게 

하고 있다[1].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누리고 

싶어하지만, 이로 인해 SNS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심각한 폐해 중 하나는 SNS이용 중독 현

상이다. 이창호 등[1]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대상자의 

60%는 SNS 중독 성향을 보이고 있다. SNS가 관계망 증

가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25%, 정보취득에 용이하다는 

응답도 10%에 그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자의 70%는 SNS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SNS 중독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외적으

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테

면, SNS를 이용하는 동기는 무엇인지(예를 들어, [2]), 

SNS 중독의 선행요인이나 그 기제는 무엇인지(예를 들

어, [3-4])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SNS의 기능

이 초기에 비해 많이 확장되었다고는 하지만, SNS의 

본질은 여전히 대인관계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는 점

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는 타인과 함

께 있으면서 소속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회적 존

재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

이 외로움이나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경험을 한

다. 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의 2019년도 트렌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59.5%가 일상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외로움이나 사회적 배

제 경험을 할 때 사람들은 타인과 좋은 관계든 아니든 

연결이라도 되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감[5]이라는 개념이 SNS 이용 및 그에 따른 중독

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긍정적 정서든 부정

적 정서든 모든 경험되는 정서는 적절하게 인식되고 표

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보통 바람직한 정서조

절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때는 긍정적 정서를 적절

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

고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6]. 우울과 같

은 부정적 경험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정

서를 회피하고자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나아가서 인

터넷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실

제로 사람들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SNS를 더 하는데, 

2018년 2월 26일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

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더 많은 SNS를 하며 걱정이나 

분노를 담은 글을 더 많이 쓴다. 사람들이 실제의 대인

관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

출하는 것에 더 강한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7]. 이런 연구들을 볼 때 개인의 정서조절 수준은 SNS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8].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감과 정서조절곤

란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 중독

SNS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처

럼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상호작용과 다양한 정보교류

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Boyd와 Ellison[9]은 SNS를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관

계형성,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웹

과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정의하는 반면, 박은아와 

지용현[10]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대화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정의

하고 있다. 전자의 정의가 SNS의 대인관계 강화 기능

에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의 정의는 사회적 정보 공유

라는 소셜 미디어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이 의미하는 것은 SNS가 

단순히 대인관계를 촉진시킨다는 점을 넘어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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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SNS상에서 할 수 있

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SNS에 머물게 되었다. 

중독은 어떤 약물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집착 또는 

탐닉하는 것이다. SNS 중독은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약

물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SNS 사용이라는 행동에 탐닉

하는 것이다. SNS 중독경향성은 SNS를 지나치게 사용

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함으로써 정신적 및 신체적 피

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일상 활동, 대인관계 그

리고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11]. 많은 학자들이 SNS 중독을 일종의 행위중독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개정된 DSM-5[12]에

는 이에 대한 진단 기준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다. 이를 진단하기 위한 준거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중독

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의 연장선상에서 SNS 중독

경향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Griffiths[13]는 약물 중독이든 비약물 중독이든 모

든 중독은 여섯 가지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으

며, 이를 근거로 Andreassen[14]은 SNS 중독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

째, 현저성으로, 그들은 SNS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서도 어떻게 하면 더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내성 증상으로서, 그

들은 애초에 의도한 것 이상으로 SNS상에서 시간을 사

용하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SNS 사용에 소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기분 수정 증상으로서, SNS 중독경향성자들은 죄책감, 

불안, 초조, 무기력감과 우울을 줄이고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 사용에 더 매달린다는 것이다. 넷째는 

금단 증상으로,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스트레

스, 안절부절 못함, 짜증, 초조함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재발 현상인데, 이들은 SNS 

사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라는 타인의 조언에 귀기

울이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시도도 성공적이지 않

다. 여섯째는 갈등 증상으로서 취미, 공부/일, 여가활

동, 운동 등의 일상활동이 SNS 사용보다 후순위로 밀

리며,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에도 문제가 생

긴다. 결과적으로 SNS 중독경향성자들은 SNS 사용이 

길어짐으로써 건강, 수면의 질, 대인관계 등에서 부정적

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 현상

의 다양한 영향 요인이 다루어졌다. 우선 빈번히 검색

되는 연구들은, 예를 들어, 자기존중감[15], 자기통제감

[16], 자기제시동기[17],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

확성[18]처럼 자기와 관련된 변인들이 SNS 중독경향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

행연구들은 불안[19]이나 분노[15]와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인

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 경험 자체가 SNS 중독 가능성

을 높인다기 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

하는 경향성이 SNS의 폐해를 알면서도 과도하게 사용

하는 행동을 유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SNS 중독의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진 부정적 정서 중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겪는 감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

는데, 이를테면, 외로움 지각[20] 또는 소외감 지각이 

높을수록[3], SNS 중독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보

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서조절이나 사회적 관계

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변인들이 종합

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2.2 SNS 중독에 대한 사회적 배제감의 영향

사회적 배제감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

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정의된다[21]. 사

회적 배제감에는 거부(rejection)와 배척(ostracism)

이라는 두 가지 핵심 경험이 포함된다. 거부는 명시적

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환영받

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배척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무시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

하는 사람들은 소속감, 자존감, 통제감 및 의미 있는 삶

에 대한 욕구가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며[22], 따라

서 사회적 배제감에 따른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하는 개인

은 타인의 관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게 되고[23], 나아가서 

페이스북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24]. 한편으로는 사

람들이 배제되거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페이스

북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도 한다. 반면, 연구

자들은 사회적 배제감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사람

들로 하여금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도록 동기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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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독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24]. 

사회적 배제감은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모욕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직업을 평가할 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25],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인기 없는 스낵 제공하기)

를 하는 경향이 있다[26].

2.3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역할

정서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진다. 따라서 정서 상

태가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정서에 압도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정서

조절곤란은 보통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내포하는 현상

이다[27]: a. 정서에 대한 인식, 이해 및 수용 부족, b. 

정서조절을 위한 적응 전략의 부족, c.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의지, 

d. 고통을 겪을 때 목표지향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없

음. 반면, SNS 중독경향성은 SNS의 사용에 대한 강박

을 나타내며, 일종의 병리적 행동이다. SNS 중독경향성

을 가진 사람들은 SNS에 접속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통

제할 수 없는 충동을 보인다[28]. 이것은 충동 조절과 

정서 상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9]. 

조절 불능의 정서적 반응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

처하는 수단으로 중독성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

서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약물 남용 등 

중독성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정서조절장애는 도박이나 게임 중독,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인터넷 사용과 같은 행동 중독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30-31].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할 때, 정서조절곤란은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결과에 따르

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될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고조되고, 자기조절이 감소하고, 자제력이 손상

되어 인터넷 중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32,33]. 이

와 같은 연구들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감과 SNS 중독경향

성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예상할 수 있다.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과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 배제감과 SNS 중독경

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충청 지역 대학교 학생들 298명이 질문지에 응답하

였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148명(49.7%), 여자 150

명(50.3%)이었다.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최저 

20세, 최고 28세, 평균 22.1세(SD=1.8), 최빈 21세였다. 

3.2 측정척도

사회적 배제감. 사회적 배제감은 이병관 등[34]이 개

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16문

항)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무시 경험(8문

항)과 거절 경험(8문항)이라는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전체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888, 무시 경험은 .947, 거절 경험은 .901이었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은 Kaufman 등[35]이 

36문항으로 구성된 DERS(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27])를 18문항으로 축약한 

DERS-SF를 번안하여 측정되었다. 축약 척도도 최초의 

척도와 마찬가지로 6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축약 척도에는 각 차원별로 3문항씩 포함되어 있다. 

정서적 반응의 비수용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정적 

이차적 반응 또는 고통을 거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목

표지향적 행동 개입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는 동안 과제에 대한 집중과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는 점을 반영한다. 

충동 통제의 어려움은 화나 있는 동안 행동 통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정서적 각성 결여는 정서 반응에 

대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정서조절 전략 부족은 화난 

이후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명확성 결여는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정

도를 말한다. 정서조절곤란 전체 척도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8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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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경향성은 정소영[3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차원을 가지고 있다. 조절실패 및 일

상생활장애(7문항)는 SNS 사용통제가 실패하면 직접적

으로 수행곤란 및 다른 활동의 흥미가 감소되는 등 일

상생활장애를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몰입 및 내성(7문

항)은 SNS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할애하다가 결국 내

성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부정 정서 회피(5문항)는 무력

감이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잊거나 줄이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가상

세계지향성 및 금단(5문항)은 SNS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경향이 강할수록 SNS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

을 때 느끼는 불쾌감을 의미한다. SNS 중독경향성 척

도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967이었다.

앞의 모든 개념들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

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이외에 응답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물어보았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세 

변인 각각의 측정 문항 전체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한편 사회적 배제감은 하위차원인 무시 경험과 

거절 경험을 따로 나누어 각각의 문항 평균값을 활용하

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회적 배제감에 관한 다

수의 연구들이 이 경험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여 측정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Williams[37]는 관계 욕구와 

효능감 욕구가 어떻게 위협받는가에 따라 사회적 배제 

경험이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적 배제감의 

거절 경험과 관련되는 관계 욕구의 위협은 친사회적 및 

친화적인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

지만, 무시 경험과 관련되는 효능감 욕구의 위협은 통

제력의 회복이나 주목받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이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이 기초통

계와 Pearson 상관계수이다. 사회적 배제감 중 거절 

경험과 SNS 중독경향성의 상관(r=.027)이 유의하지 않

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관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중독에 대한 사회적 배제감

의 영향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Hayes[38]의 프로

세스 매크로 모델 4번(매개모형 검증)을 활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1. Basic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M(SD) A A1 A2 B C

A. social exclusion 2.443(.792) .888

A1. ostracism 1.335(.695) .635*** .947

A2. rejection 3.550(1.261) .905*** .247*** .901

B. emotional dysregulation 2.995(1.009) .351*** .462*** .185** .887

C. SNS addiction tendency 2.282(1.240) .131* .250*** .027 .296*** .967

Note) The italics on the diagonal are the Cronbach alpha coefficients. *** p < .001, ** p < .01, * p < .05

Table 2.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social exclusion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SNS addiction 

tendency

IVs B SE t LLCI ULCI

social exclusion
DV=emotional dysregualtion(R2=.123, F=41.642, p<.001)

.448(a) .069 6.453*** .311 .584

social exclusion
DV=SNS addiction tendency(R2=.017, F=5.144, p<.05)

.205(c) .090 2.268* .027 .382

DV=SNS addiction tendency(R2=.089, F=14.301, p<.001)

social exclusion .048(c’) .093 .514(n.s) -.135 .231

emotional dysregualtion .350(b) .073 4.804*** .207 .494

Note) *** p < .0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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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ostracism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SNS addiction tendency

IVs B SE t LLCI ULCI

ostracism
DV=emotional dysregualtion(R2=.214, F=80.369, p<.001)

.671(a) .075 8.965** .524 .819

ostracism
DV=SNS addiction tendency(R2=.063, F=19.814, p<.001)

.447(c) .100 4.451*** .249 .645

DV=SNS addiction tendency(R2=104., F=17.124, p<.001)

ostracism .258(c’) .111 2.327* .040 .476

emotional dysregualtion .282(b) .076 3.686*** .131 .432

Note) *** p < .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regection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SNS addiction tendency

IVs B SE t LLCI ULCI

rejection
DV=emotional dysregualtion(R2=.034, F=10.502, p<.01)

.148(a) .046 3.241** .058 .238

rejection
DV=SNS addiction tendency(R2=.063, F=19.814, p<.001)

.026(c) .057 .462(n.s) -.086 .139

DV=SNS addiction tendency(R2=.088., F=14.299, p<.001)

rejection -.028(c’) .056 -.512(n.s) -.138 .081

emotional dysregualtion .370(b) .070 5.326*** .233 .507

Note) *** p < .001, ** p < .01

Table 2는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감

과 정서조절곤란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변인들간 개별

적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개의 회귀계수[(a), (b), (c)] 모

두 유의하였지만, 매개변인(정서조절곤란)이 종속변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이후 독립

변인(사회적 배제감)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내는 회귀계수(c’)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사회적 배제감→정서조절곤란→SNS 

중독경향성)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157, 

Boot SE=.044, LLCI=.76, ULCI=.248). 따라서 가설

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감의 하위 차원 각각을 독립변

인으로 설정한 후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3은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무시 경험’과 정서조절곤란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변인들간 개별적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개의 

회귀계수[(a), (b), (c)]뿐 아니라 c’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무시→정서조

절곤란→SNS 중독경향성)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

접효과=.189, Boot SE=.061, LLCI=.73, ULCI=.310). 

마지막으로, Table 4는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거

절 경험’과 정서조절곤란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변인들

간 개별적 관계를 나타내는 두 개의 회귀계수[(a)와 

(b)]는 유의하였으나, ‘거절→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는 

(c)와 (c’)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

의 매개효과(거절→정서조절곤란→SNS 중독경향성)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55, Boot SE=.022, 

LLCI=.018, ULCI=.104). 

5.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배제감이 SNS 중독경향성

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적 배제감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정서

조절곤란도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감이 SNS 중독경향

성에 미치는 총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을 통제한 후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사

회적 배제감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조절곤란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변

인들의 관계 속에서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 배제감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감의 하위차원별로 나누어 다른 변인들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무시 경험은 SNS 중독경

향성에 대하여 총효과 및 직접효과 모두 유의하였고, 

정서조절곤란을 통한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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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 SNS 중독경향에 대한 무시 경험의 영향은 정

서조절곤란을 통하여 부분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거절 경험은 SNS 중독경향성에 대하여 

총효과 및 직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서조절

곤란을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거절 경험의 영향은 정서조절

곤란을 통하여 완전매개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우선, 

SNS 중독경향성의 선행변인으로 사회적 배제감의 영

향을 검토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배제감

과 일면 유사한 외로움[20]이나 소외감[3]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

로움과 사회적 배제감은 개념적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

지고 있다. 외로움은 대인관계 측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각을 반영하는[39] 반면, 사회적 배제는 대

인관계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오는 고립감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배제가 좀 더 광범위한 

인간적 고립감을 다룬다고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외로움 이상으로 사

회로부터 자신이 배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비단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타인에 비해 자신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

도 한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

할 수 있으며, 이는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감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역할을 검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정서조절곤란이

라는 개념을 다루었다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다. 예를 

들어, Kim 등[8]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정서조절곤란

을 매개하여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

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새로울 것

이다. 사회적 배제감은 현실에 대한 지각 상태일 수 있

고, 이러한 지각만으로도 사람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행

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 지각 자체가 인간 행동

에 직접 영향을 주기 보다는 그러한 지각을 적절히 조

절할 것인가 여부가 행동으로의 발현에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점은 인간의 부적응적 행동을 다룰 때, 환경에 

대한 지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

절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

한다. 예를 들어, Ellis[40]는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 

이론을 제시하면서 비합리적 신념이 비합리적 정서와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제안하면서, 우선적으로는 심리적

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합리적 신념부터 점검할 필

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셋째, 적어도 사회적 배제감

을 SNS 중독경향성의 선행변인으로 고려할 때 정서조

절곤란의 완전매개역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사회적 배제감은 실제 상

태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지각상의 현실일 수 있다. 그

렇다면 이와 같은 지각된 환경 자체가 행동에 직접 영

향을 주기보다는 정서조절곤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최종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배제감이라는 현상을 다

룰 때, 본 연구는 무시 경험과 거절 경험을 개별적인 차

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무시 

경험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비수용 경험을 다룬다

면, 거절 경험은 대인관계 측면 이상의 사회구조적 측면

에서의 비수용 경험을 포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몇 가지 한계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첫째, 정서조절곤란과 SNS 중독경향성은 사실 심리적 

장애를 언급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명확히 그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가

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실제로 

그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향후 연구는 

진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심리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장애

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SNS 중독경향성 

기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연구대상자의 유형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실제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들

도 포함된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은 20대 

초반의 성인기 초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심리적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일반화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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